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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카이퍼의 정치경제사상과 현대사회”  (2017. 11. 4.) 
이명헌(인천대)
 
   카이퍼의 정치경제사상의 핵심이 되는 원리는 ‘영역주권’, ‘집합체가 아닌 유기체’ 그리고 
‘영적 발전에 있어서 강제가 아닌 자유’이다. 카이퍼는 이러한 원리들에 입각해서 당대의 구체
적 사회문제들, 즉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재정 확보, 노사간의 갈등, 식민지 문제 등에 대해서 
나름대로 입장을 제시하였고, 현실정치 속에서 그 입장을 실현하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
다. 그렇다면 카이퍼의 사상이 현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근
거가 될 있는가? 현대사회 문제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 영역이 세계화를 통해서 정치의 영역을 
압도해간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.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에서는 정부가 영역들 사이의 충돌이 
있을 때 또는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할 때 영역들간의 경계가 지켜지도록 하는 임무를 
지고 있는데, 그러한 정부가 세계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 않다. 또한, 그러한 세계정부
를 구축하려 한다면 그것은, 적어도 카이퍼적 시각에 서서 보면, 죄악된 인간이 꿈꾸는, 그러
나 이룰 수 없는 ‘세계제국’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. 가설적으로, 현대사회가 
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카이퍼적 사고의 틀 속에서 찾는다면 첫째, 일국내에서 
경제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‘헌정적’ 질서를 강화하는 것, 둘째, 세계정부 
구축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, 경제 이외 영역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조직, 
기구, 그리고 규범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, 셋째, 경제가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 있게 해
주는 세계화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국민국가의 권력을 지역과 다양한 사회조직으로 이양시키는 
노력이 될 것이다.  

     


